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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우리나라 일개 의학전문대학원 (School of Medicine)은 의

생명과학을 선도하는 의과학자 양성을 핵심 가치의 하나로 

하고,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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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obtain their medical degree (Medical Doctor, Master of Science i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students are required to carry out a research project including an article publication or a presentation in 
scientific congres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scientific output of these research competencies to meet 
graduation criteri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and publication 
patterns written by medical students focusing on Anatomy. Data was extracted from registered publications 
between 2011 and 2022 in a University that have an open-source documents archiving platform (korus.ac.kr). 
Publications and students’ contribution were compared based on journal indexing, article type, authorship, etc. 
Bibl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extracted 31 publications and 51 students’ contribution. The student 
was the first author in 90.32% of the papers. 64.52% of the registered publications were searched in a science 
citation indexed journal, while 22.58% and 9.68% were in Scopus/PubMed and Korea citation indexed journal, 
respectively. 83.87% were reporting a case or case series, of which variations were found in vessels, muscles, 
and nerves in order of frequency. The journals showed mean IF of 0.945±0.396 and SJR score of 0.401±0.139 
at the year of publication. Publications and students’ contribution were 67.74% and 68.63%, respectively, in 
the first half of the search period. As students’ contribution to research was decreasing over time, policies from 
government, academic associations and universities are needed to promote students’ contribution t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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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인정기준을 설정하였다 [1]. 
졸업인정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논문 출판 또는 학회 발표 중 

하나의 연구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2019학년도에 의

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으로 학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 역량에 대한 졸업인정기준을 

삭제하였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 기준 “6. 교육자원” 

영역에서 ‘6.4.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을 의과대학 평가

에 이용하고 있다 [2]. 이 평가인증 준거 중 기본 기준은 의

과대학이 가지는 의학연구역량 개발 정책,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우수 기준 

(H.6.4.1.)에서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와 교육 간의 상호작용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학생의 의학연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평가를 위해 교육 목적에 의해 의학연구

가 진행된 실적과 학생의 의학연구 참여를 장려한 실적을 요

구한다. 
해부학은 의학교육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

하는 첫 환자로서 시체를 통한 교육의 가치는 단순화하기 어

렵다 [3,4].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의학연구와 교육 간의 상호작용 및 학생의 의학연구 참여’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의학교육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해부학 교수에게 교육과 함께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및 논문 작성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연구는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원저 (original article), 종설 (review article), 증
례보고 (case report, case and review, case series 포함) 등 분

야를 제한하지 않았다. 당해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7학

년도부터 실습 지도 등 교육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2019학년

도에 학제 전환과 함께 졸업인정기준이 수정되었으며, 해부

학 교육 대상이 2020학년도부터 의학과 1년에서 의예과 2년

으로 변경되었다. 다양한 환경 변화와 함께 해부학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현

상이 실제 논문 작성 및 발표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

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계량서지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연

구 역량 함양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학생 참여 논문 검색

연구자의 재직 기간 중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자원

관리시스템 (korus.ac.kr)에 등록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해당 

기간에 출판된 모든 논문 중 연구자가 교신저자인 논문이면

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학생이 참여한 논문은 31편이

었다 (Fig. 1). 

2. 학생의 특성 

총 31편의 학생 참여 논문에 대해 각각의 논문에 참여한 

총 학생 수와 남녀 학생의 비율, 나아가 제1저자 또는 공저자

로 역할을 분류하였다. 논문을 게재하고 졸업한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구분할 수 있었지만, 나이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3. 학술지의 특성 

학술지는 해당 기간 대학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로 분류하였다. 즉, Journal Citation Reports (JCR: jcr.clari-
vate.com) 등재지인 Science Citation Index (SCI), 한시적으

로 의학전문대학원에 동급으로 적용한 Scopus 등재지 (sco-
pus.com)와 PubMed 등재지 (ncbi.nlm.nih.gov)를 Scopus/
PubMed,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 
kci.go.kr) 등재지인 KCI, 그리고 위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

지만 정기 출판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학술지 (Others)로 분

류하였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주

제 분야 내 학술지의 상대적 중요도 지표인 인용지수 (impact 
factor, IF; JCR)와 학술지의 주제 분야, 질, 명성을 모두 반영

한 지표인 SJR (SCImago Journal Rank)을 조사하였다. 

4. 논문의 특성 

출판된 논문은 그 성격에 따라 각각 원저, 종설, 증례보고

로 분류하였다. 

Fig. 1.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The number of total pub-
lications was 31, of which 20 were published in science citation 
index (SCI)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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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처리/결과 분석

통계 처리는 MS Excel (MS2016; Microsoft)을 이용하였

다. 두 특성은 Student t-test를, 셋 이상의 특성은 ANOVA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논문에 참여한 학생의 특성 

총 31건의 논문 중 남학생은 23건 (74.19%)의 논문에, 여
학생은 19건 (61.29%)의 논문에 참여했고, 28건 (90.32%)의 

논문에서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하였다 (Table 1).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29명 (56.86%), 여학생 22명 

(43.14%)으로 총 51명이었다. 제1저자로 참여한 학생

은 28명 (54.90%)으로 남학생 20명 (39.22%; 제1저자 중 

71.43%), 여학생 8명 (15.69%; 제1저자 중 28.57%)으로 남

학생이 더 많았다. 
총 학생 51명 중 SCI 참여 학생 35명 (68.63%), Scopus/

PubMed 참여 학생 11명 (21.57%), KCI 참여 학생 4명 

(7.84%), 그리고 국내 기타 학술지 참여 학생이 1명 (1.96%)
이었다. 참여 학생 중 주저자로 참여한 학생은 총 28명으로, 
SCI 17명 (60.71%), Scopus/PubMed 7명 (25.00%), KCI 3

명 (10.71%), 국내 기타 학술지 1명 (3.57%)이었다. 
졸업인정기준을 기반으로 논문 1편당 1명 (11편; 35.48%) 

또는 2명 (20편; 64.52%)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1.65±0.49명). 논문 1편당 참여 학생은 남학생 1.26±0.09
명, 여학생 1.16±0.09명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p = 0.215). 학술지별로 SCI 등재지 1.75±0.10명, Sco-
pus/PubMed 등재지 1.57±0.20명, KCI 등재지 1.33±0.33
명, 기타 학술지 1명으로, 학술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p = 0.259). 
교육 방법의 변화가 있었던 2017학년도를 기점으로 전체 

조사 시기를 전반기 (2011~2016년)와 후반기 (2017~2022
년)로 나누었다 (Table 2). 총 31편의 논문 중 전반기에 출판

된 논문이 20편 (67.74%)이었고, 총 51명의 학생 중 35명 

(68.63%)이 전반기에 참여하였다. SCI 등재지 논문 출판은 

전·후반기에 각각 15편과 5편, 학생 참여도 각각 27명과 8명

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2. 학생 참여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특성

학생 참여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는 SCI 20편 (64.52%), 
Scopus/PubMed 6편 (19.35%), KCI 4편 (12.90%), 기타 1
편 (3.23%)이었다 (Table 3). 가장 많이 투고한 학술지는 Fo-
lia Morphologica (8편, 25.81%), Surgical and Radiologic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students on publications (2011~2022)

SCI Scopus/PubMed KCI Others Total

Gender of 
authors (%)

Male 16 (31.37) 10 (19.61) 2 (3.92) 1 (1.96) 29 (56.86)
Female 19 (37.25) 1 (1.96) 2 (3.92) 22 (43.14)
Total 35 (68.63) 11 (21.57) 4 (7.84) 1 (1.96) 51 (100.00)

Gender of 
first author (%)

Male 11 (39.29) 6 (21.43) 2 (7.14) 1 (3.57) 20 (71.43)
Female 6 (21.43) 1 (3.57) 1 (3.57) 8 (28.57)
Total 17 (60.71) 7 (25.00) 3 (10.71) 1 (3.57) 28 (100.00)

SCI, science citation index; KCI, Korea citation index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s and students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s (2011~2022)

SCI Scopus/PubMed KCI Others Total

Publications (%) 2011~2016 15 (48.39) 4 (12.90) 1 (3.23) 1 (3.23) 21 (67.74)
2017~2022 5 (16.13) 2 (6.45) 3 (9.68) 10 (32.26)
Total 20 (64.52) 6 (19.35) 4 (12.90) 1 (3.23) 31 (100.00)

Students (%) 2011~2016 27 (52.94) 6 (11.76) 1 (1.96) 1 (1.96) 35 (68.63)
2017~2022 8 (15.69) 4 (7.84) 4 (7.84) 16 (31.37)
Total 35 (68.63) 10 (19.61) 5 (9.80) 1 (1.96) 51(100.00)

SCI, science citation index; KCI, Korea ci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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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와 Anatomy & Cell Biology (각 5편, 16.13%) 순
이었다. 출판 당시 해당 학술지의 평균 IF는 0.945±0.396이

었고, SJR은 0.401±0.139였다. 

3. 학생 참여 논문의 특성 

학생 참여 논문은 원저 4편 (12.90%), 종설 1편 (3.23%), 
증례보고 26편 (83.87%)이었다. 원저 중 2편은 한의사 면허 

소지자인 학생 참여 논문으로 자침 부위와 해부학적 연관성

에 대한 논문 [22,23]으로 해부학 실습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실험실 연구에 참여한 논문 2편 

[24,30]과 종설 1편 [34]은 교육과정 중 ‘선택실습’ 교과목의 

결과물이었다. 학생 참여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례보

고는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논문 작성을 위해 

‘선택실습’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 참여 논문이 증례보고에 해당하여 특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논문 1편당 참여 학생 중 남학생 1.29±
0.10명, 여학생 1.13±0.09명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p = 0.126). 논문 1편당 학생 참여는 SCI 1.82±
0.10명, Scopus/PubMed 등재지 1.80±0.20명, KCI 등재지 

1.33±0.33명, 기타 학술지 1명으로, 학술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117). 
증례보고 26편을 학술지에 따라 분류하면 SCI 17편 

(65.38%), Scopus/PubMed 등재지 5편 (19.23%), KCI 등
재지 3편 (11.54%), 기타 학술지 1편 (3.85%)으로 (Table 3), 

Table 1에 나타난 분포와 유사하였다. 이 중 학생이 제1저자

가 아닌 것은 1편 (3.85%) [20]으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수

행한 병리과에서 제1저자를 담당하였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s on journals with IF and SJR (2011~2022)

Journal N (%) IF SJR

SCI
(20/64.52%)

Folia Morphologica [5-12]
Surgical and Radiologic Anatomy [13-17]
Anatomical Science International [18,19]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20,21]
Acupuncture in Medicine [22,23]
Acta Histochemica [24]

8 (25.81)
5 (16.13)
2 (6.45)
2 (6.45)
2 (6.45)
1 (3.23)

1.2
1.4
1.2
4.5
2.5
2.5

0.304
0.408
0.353
0.989
0.468
0.486

Scopus/PubMed
(6/19.35%)

Anatomy & Cell Biology [25-29]
Neuroscience & Medicine [30]

5 (16.13)
1 (3.23)

1.1 0.373

KCI 
(4/12.90%)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31,32]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33,34]

2 (6.45)
2 (6.45)

Others 
(1/3.23%)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35] 1 (3.23)

Total 31 (100)

IF (impact factor) and SJR (SCImago Journal Rank) were obtained on data from 2022, not from the year of publication.
SCI, science citation index; KCI, Korea citation index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succeeded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and indexed in Scopus from 2023.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has indexed in KCI from 2021.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sis topic on Case Report 

(2011~2022)

Variables Topic on Case Report N (%)

Vessel
(13, 50.00%) 

Urogenital vessel [5,7,11,28]
Cephalic vein [6,10,13]
Coronary artery [26,32]
Gut artery [8,21]
Vertebral artery [20]
Inferior gluteal artery [27]

4 (15.38)
3 (11.54)
2 (7.69)
2 (7.69)
1 (3.85)
1 (3.85)

Muscle 
(7, 26.92%)

Biceps brachii [12,18]
Sternocleidomastoid [16,17]
Infrahyoid [14]
Popliteal fossa [15]
Sternalis [33]

2 (7.69)
2 (7.69)
2 (7.69)
1 (3.85)
1 (3.85)

Nerve 
(2, 7.69%)

Musculocutaneous [9,19] 2 (7.69)

Others 
(4, 15.38%)

Thyroglossal tract remnant [35]
Congenital diverticulum [25]
Cystic lymphangioma [34]
Aneurysms [29]

1 (3.85)
1 (3.85)
1 (3.85)

Total 26 (100)



해부학 분야 학생 참여 논문     103

논문 주제는 혈관 변이 13편 (50.00%), 근육 변이 7편 

(26.92%), 신경 변이 2편 (7.69%), 발생 및 질병 등 기타 4편 

(15.38%)이었다 (Table 4). 가장 많은 변이는 비뇨생식계통 

혈관 변이 (4편, 15.38%)였고, 노쪽피부정맥 (cephalic vein) 
변이 (3편, 11.54%)가 뒤를 이었다. 기타 변이의 보고 비율은 

비슷하였다. 

고     찰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참여 논문에 대한 

국내 분석 결과를 찾을 수 없어서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다. 
루마니아의 2018년 단면연구 [36]에서 60% 이상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이 있고, 기꺼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고 답하였다. 특히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회 발표 및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 2014~201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 [37]에서 48.2%에 해당하는 여학생은 다수의 

연구 경험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간 학생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

였다 (Table 5). 뉴질랜드의 경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한 

의과대학에서 32.7%에 달하는 논문 출판 비율을 보고하였지

만 [38], 후속 연구 [39,40]를 포함한 유럽 의과대학은 졸업 논

문 (medical theses)의 출판율을 20% 전후로 보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Tunisia도 13.4%에 달하는 졸업 논문의 실제 출판 

비율을 보이지만 [41], 최근 모로코 (Morocco)의 경우 1% 미
만에 불과하였다 [42]. 외국 사례에서도 학생 참여 논문은 주

로 증례보고 또는 임상 연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참여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더 많고, 제1저자로 약 절반 정도가 참여한

다. 일부 논문에서 IF와 SJR과 같은 학술지 평가 자료도 제

공하고 있다. 
일개 대학 수준의 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졸업 논문의 형태가 아닌 

졸업인정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논문 발표로, SCI 학술지 출

판이 전체의 약 64.52%에 해당한다. 주로 증례보고의 형태

이므로 학생이 대부분 제1저자를 담당하지만, 여학생의 비율

이 다소 적다. IF와 SJR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3’과 결과 기술상의 차이는 2023년 조사 당시와 논문 출판 

당시의 점수 차이로, IF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학술지

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와 Acupuncture in 
Medicine이었다.

학생 참여 비율은 논문 1편당 1.65명 참여와 1년에 2.58편 

출판을 기준으로 매년 약 4.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역산할 수 

있고, 이는 입학 정원 40명의 약 10.65%에 해당하였다. 여학

생 비율이 다소 높거나 [39,40] 낮다 [37]는 보고가 있지만 저

자됨에 있어 낮은 비율을 보인다 [37]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

에서도 남녀 학생 참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1저자 비

율은 남학생이 7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자됨의 차이 또는 그 중요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다. 한편 일반 대학 재학생과 비교할 때 의과대학에서 

학생 참여 논문이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에 관심이 덜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병원의 전공의 면접 과정에서 재학 중 연구 경

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 [8,13]가 있어서 학생들의 지속적

Table 5.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s among nations

Variables Morroco [40]
(2011~2021)

Netherland [38]
(2008~2018)

New Zealand [37]
(2007~2016)

Korea
(2011~2022)

Publication rate (SCI, %) 0.85 27.7 24.2 64.52

Type of article (%)
- Clinical research - 66.4 -

- Case report* 73.2 - - 83.87

Type of author (%)
- First author 54./2 42.5 48.1 90.32
- Female - 67.0 58.1 43.14

Journal ranking
- SJR 0.69±1.21 - - 0.40±0.14
- IF - - 1.36 (0~13.6) 0.95±0.40

*Case report contains a number of case series as well as a single case report.
SCI, science citation index; SJR (SCImago Journal Rank); IF,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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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생들은 주로 증례보고 논문 작성에 참여하였다. 결과적

으로 학술지 역시 형태학 분야에 국한되는 특성을 보이고, 이
는 상대적으로 낮은 IF 및 낮은 SJR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

다. 이 결과가 형태학 분야에서 해당 학술지의 중요도 또는 

질이나 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일단 변이에 대한 증례보고를 하고 나면, 유사한 변

이에 대한 추가 보고는 지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학전문

대학원 졸업인정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보고가 일부 진

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비뇨생식계통 혈관의 경우 

콩팥동맥, 콩팥정맥, 생식샘동맥, 생식샘정맥 변이가 혼재되

는 특성으로 인해 유사하지만 다른 변이에 대한 논문 발표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아가 증례보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고려하였다. 첫째, 제

주도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인조 7년 (1629년)부터 순조 23
년 (1823년)까지 섬을 떠나지 못하는 ‘출륙금지령’에 의해 고

립된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약 200년의 역사가 내륙

의 한국인과 제주인 사이에 형태학적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은 Chang 등 [43]이 긴엄지발

가락폄근 힘줄 변이에 대한 연구에서 변이의 빈도가 내륙의 

한국인에 비해 제주인에서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를 통해 제

시한 바 있다. 둘째, 모든 해부학교실 교수가 실습을 함께 지

도하였으나 2017학년도부터 해당 이론 분야를 각각 담당하

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시

기를 전반기 (2011~2016년)와 후반기 (2017~2022년)로 구

분할 때, 전반기에 출판된 논문이 전체의 67.74%를 차지하

고 참여 학생 비율도 68.63%에 달해 교수의 지도 방식, 또는 

적극성이 학생의 연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

할 수 있었다. 
한편, 외국 보고에서도 연구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의 참

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39,40,42]. 이에 대

해 Touissi 등 [42]은 졸업 논문으로 학생들이 어렵고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려 하지 않는 경향과, 학생이 같은 전공을 하지 

않을 경우 졸업 후 출판 과정에서 저자됨을 배려받지 못하는 

현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후반기에 학생들의 참여

가 줄어든 현상과 유사한 부분이었다. 2017학년도부터 변경

된 교육 방식, 2019학년도에 시행된 학제 전환과 같이 연구

자가 포함된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의 특수성과 함께 2020학

년도에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활동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러나, 해부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의과대학 학생이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대부

분이 이미 졸업한 상황에서 참여 학생의 의견 등 정성적 분

석을 추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현상이 해부학 연

구에 국한된 문제인지, 연구자 개인 또는 연구자가 속한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제한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졸업 이전에 연구에 참여하고, 특히 논문을 출

판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졸업 후 연구 참여율이 높고, 박사

학위 등 고등 학위 취득률이 높았으며, 이후 대학 교원으로의 

진출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40,44]. 미국의 한 재활

의학교실은 약 10년 (2008~2017년)간 참여 학생 중 54.25%
가 논문 출판을, 47.71%가 학회 발표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45]. 이 경험을 통해 약 77%의 학생이 진로 결

정에 있어 연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

하였고, 70%는 의사과학자 (clinician scientist, physician 
scientist)가 되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논문 작성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를 조사하지 않아 그 

연관성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해부학 연관된 논문은 주로 증례보고로 SCI 

학술지에 출판되었고, 남학생의 제1저자 참여가 많았다. 최
근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 현상이 

해부학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

다. 의과대학이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는 측면에서 대학 차원의 분석이 시도될 필요도 있다. 의사과

학자로의 조기 노출을 강조하는 미국 [37,45]과 다른 우리나

라 연구 환경에서 의과대학생의 연구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대학, 학회, 정부 등 전반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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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2019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 역량에 대한 졸업인정

기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가 학생들의 연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당시 학

생 참여 논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참여 

논문을 확인한 결과 31건이 검색되었다. 각 논문에 대해 학생 특성, 학술지 특성, 논문 특성을 계량서지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출판된 31건의 논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하게 참여하였지만, 제1저자는 남학생이 71.43%를 차지

하였다.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는 각각 SCI 64.52%, Scopus/PubMed 19.35%, KCI 12.90%, 기타 학술지 3.23% 분포를 

보였다. 논문은 원저 12.90%, 종설 3.23%, 증례보고 83.87% 비율이었고, 증례보고의 주제는 혈관 변이 50.00%, 근육 

변이 30.77%, 신경 변이 7.69%, 발생 및 질병 등 기타 11.54%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체 조사 기간 중 상반기에 전체 

논문 및 학생 참여가 각각 67.74%, 68.63%로 편중된 양상을 보여 연구 후반기에 학생들의 해부학 연구 참여가 줄어

드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 현상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의과대학생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학, 학회, 정부 

등 전반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찾아보기 낱말 : ‌�학생 참여 논문, 연구 역량, 졸업 기준


